
나의 탄소발자국 

“오늘은 얼마나 배출했나요?”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호흡할 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활동에서 생성된다. 물건의 생산, 수송, 소비과정 

등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이렇듯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

글_편집실 

지구 온난화와 이산화탄소의 상관관계

과학자들은 기상 이변과 자연재해 현상의 가

장 큰 원인을 지구 온난화로 꼽으면서 꾸준히 이산화탄소

를 줄여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지난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억 6,350만 톤

으로 1990년 2억 5,700만 톤 대비 158% 증가해 세계에서 

7번째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런데 여기에서 더욱 주목해야할 점은 우리나라 전체 이산

화탄소 배출량의 43%가 바로 가정, 상업, 교통 등 비산업

부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무심코 했던 나의 행동 하나

가 기후변화의 한 원인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밥을 먹고 

TV를 보고 목욕을 하고 자동차를 타는 등 일상의 거의 모

든 활동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고, 이는 이상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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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로 나타난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소형 자동차의 경우 주행거리 5km당 

1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1년에 1만 5,000km를 주

행하면 약 3톤의 이산화탄소를 생성하게 된다. 눈에 보이

지 않기 때문에 그 수치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사람들이 

무심코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량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이란?

탄소발자국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뿜은 

탄소의 양을 측정해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어떤 것의 생

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온

실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전체 영향을 일컫는다. 여기에서 

‘어떤 것’은 하나의 상품, 사람의 행동이나 생활 방식, 기업

과 산업 심지어 전 세계까지 해당한다. 온실가스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그 영향을 환산해 

CO2e(equivalent)를 단위로 삼아 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1,600km를 여행할 때 버스를 이용한다면 

122kg, 비행기를 이용하면 440kg, 자가용 차량은 712kg

의 탄소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일정한 수치로 보여준다. 

샤워나 쇼핑 등 소비 활동을 영위하는 동안 엄청난 양의 

탄소가 방출된다는 불편한 진실을 맞닥뜨리는 것은 생각

보다 큰 효과를 가져온다. 

줄이고, 덜 먹고, 바꾸는 탄소 다이어트

그렇다면 탄소발자국은 어떻게 깨끗이 지울 

수 있을까?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방법들은 그리 어렵지 

않다. 탄소를 줄이려면 우선 쓰레기부터 줄여야 한다. 쓰

레기봉투에 들어가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전력소비를 일

으키는 스팸메일도 줄이면 탄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매년 받는 상업 이메일을 보내거나 읽는데 약 135kg의 탄

소가 배출되고 이 양은 연간 차량을 320km 운행한 것과 

동일하다.  

또 온수를 적당히 쓰고 샤워 시간을 5분 이내로 줄이는 

것도, 설거지를 할 때 물을 틀어놓지 않는 것도 탄소를 줄

이는 방법이다. TV 보는 시간을 조금만 줄이고 양치질할 

때 컵을 쓰는 것만으로도 생활 속에서 충분한 탄소 다이

어트가 된다. TV 시청 시간을 한 시간 줄이면 1년 동안 무

려 7.4kg의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데

다, 양치 컵을 한 번 사용할 때마다 0.04kg의 이산화탄

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쓰지 않는 전자제품 코드를 뽑

으면 이산화탄소를 무려 272kg이나 줄일 수 있다. 1년 동

안 장바구니만 써도 13.6kg, 자전거를 타면 27.5kg, 승용

차 요일제를 지키면 455.2kg, 보일러를 한 시간 덜 쓰면 

135.5kg의 탄소발자국이 줄어든다. 작은 생활 습관의 변

화로 지구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탄소발자국. 오늘 내가 남

긴 탄소발자국은 과연 몇 kg일까. 앞으로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바로 지금부터 환경에 해로운 습관들을 하나씩 바

꿔보아야 할 때이다. 

탄소 다이어트의 첫 걸음! 생활 속 탄소 체크해볼까요?

분야 생활수칙
CO2저감량

(년)

전기

미사용 TV, 세탁기, 전기밥솥 플러그 뽑기 12.6 kg

세탁횟수 주 1회만 줄이기 (세탁은 모아서 하기) 2.5 kg

하루 1시간 소등하기 (형광등 6개 기준) 15 kg

컴퓨터절전프로그램(그린터치) 사용하기 17.7 kg

자원

종이 타올 대신 개인 손수건 사용하기 10.5 kg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2.5 kg

물을 받아서 설거지하기 4.8 kg

수입식품 사용 10% 줄이기 16.7 kg

교통

도보나 자전거 이용하기(일주일에 한 번) 25.1 kg

급제동, 급출발 하지 않기(하루 5회) 26.3 kg

자동차 에어컨 사용 20% 줄이기 22.7 kg

경제속도(60~80km/h) 20% 준수하기 65.9 kg

냉·난방

단열재로 열손실 방지하기 71.4 kg

보일러 내부 주기적으로 청소하기 55.3 kg

보일러 사용시간 1시간 줄이기 138.3 kg

내복 착용하기 2.9 kg

※	�나의 탄소발자국 기록장(http://www.kcen.kr/cbook)

	‌� 간단한 회원가입 후 내가 배출한 탄소가스가 얼마인지 매일 기록하며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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